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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눈길 안전운전의 동반자 ‘겨울용 타이어’…어떤 것으로 바꿀까?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인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는 소음이 적고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
난 게 특징이다. 눈이 살짝 녹은 슬러시 상태 도로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낸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타이어 월동준비 하셨나요?” 올 겨울은 예년보다 빠르고 강한 한파가 닥칠것이라는 예보가 많다. 그래서 일찌감치 차량 월동준비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폭설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겨울철 타이어를 벌써부터 서둘러 찾고 있다. 타이어
를 계절에 맞춰 써야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의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제동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사계절용 타이어와 비교해도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사계절용 타이어는 영상 7도 이하에서는 고무가 경직
되는 현상이 발생해 겨울철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겨울 눈길 또는 빙판길은 일반 노면보다 4∼8배
정도 더 미끄러우므로 제동거리가 20∼40% 더 늘어난다. 또한 얼음 위에 형성되는 얇은 수막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눈길과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겨울용 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속운행 등 안전 운전으로 어느 정
도 돌발 사고를 예방할 수있으나 겨울용타이어를 쓰는 것이운전자와차량탑승자의 안전을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뀫고급세단 전용 ‘윈터크래프트 WP72’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다.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임
에도 소음이 적고,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나다. 한국의
겨울철 노면은 눈길이나 빙판보다 눈이 살
짝 녹은 슬러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윈터
크래프트 WP72’는 이런 도로 특성에 최적
화된 성능을 낸다. 또한, 지그재그 형태의
교차 그루브를 적용하여 눈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도 향상시켰다.

뀫눈길 제동력·배수성 겸비 ‘아이젠 KW17’
겨울용 타이어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탁월한 눈길 제동력과 배수성을 겸
비한 제품이다. 접지면 외측부의 가로 홈
폭을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설계
해 눈길 주행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주행 방향에 3개의 와이드 그루브(타이
어홈)를적용해눈길주행성능과뛰어난배

수성을갖췄다.중앙및외측부의견고한블
록 설계는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확보해
겨울철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도 최상의 드
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뀫SUV 전용 ‘윈터크래프트 WS71’
SUV 전용 제품이다.

특화된 신규 비드(타이
어를 휠에 장착, 고정시
키는 역할) 기술을 적용
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칭 패턴 설계를 통
해 눈길, 빙판길 노면에

서의 제동력을 대폭 강화했다. 최적 볼륨
의 종 그루브 설계를 적용해 수막현상을 개
선,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을 강화했다.

15∼21인치, 40개 규격의 라인업이 있으
며, BMW X6, 벤츠 GLE 같은 수입 SUV
는 물론 싼타페, 스포티지 등 국산 SUV에
도 장착 가능하다. sereno@donga.com

눈길·빙판제동력 UP…‘비대칭 무늬’ 기억하세요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차종별 최적화’

현대차가 10일 부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
크에서 ‘아이오닉롱기스트런페스티벌’(사
진)을 열었다. 8월27일부터 약 80일간 진행
한 친환경 사회공헌 러닝 이벤트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의 대미를 장식한 행
사다. 미세먼지 발생 피해에 대한 경각심
을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 아이오닉과 함
께 살기 좋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
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달리면서 사회공
헌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러닝 캠
페인으로 총 3만여 명의 기부자들이 참가
해 77만km를 달렸다. 이는 지구를 19바퀴
(1바퀴 4만km) 넘게 달린 수치다.

현대차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개최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퉐팦 비대칭 타이어 무늬를 살펴라
과거 겨울용 타이어의 패턴은 대칭 구

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비대칭 패턴의 겨울용 타이어가 출시되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
간의 발바닥 구조가 좌우 비대칭인 점에
서착안한 인-아웃패턴은타이어 안쪽 면
과 바깥쪽 면의 패턴을 각각 다르게 설계
해 주행안정성과 배수성, 제동성능을 극
대화한다.

퉐팧 안전은 기본, 승차감과 정숙성도 챙겨라
최근 겨울용 타이어는 고무 재질 배합

기술과 트레드 패턴 디자인 기술만으로
타이어로서의 성능을 극대화한 스터드리
스(Studless) 타이어가 주도하고 있다. 기
존의 스파이크(Spike) 타이어는 빙판길
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마른 노
면에서는 승차감과 소음 성능이 떨어지
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스터드리
스 타이어는 제동력과 구동력은 스파이크
와 유사한 수준을 발휘하면서 승차감까지
잡았다.

퉐팪 구동축 2개만이라도 겨울용 타이어로 장착하라
타이어 전체를 겨울용으로 교체할 여

건이 안 되면 구동축의 2개 만이라도 장
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륜 구동인 경우
전륜에, 후륜 구동은 후륜에 겨울용 타이
어를 우선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것이 겨
울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퉐팫 타이어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라
겨울에는 여름보다 공기압이 2배 가까

이 빠질 수 있으므로, 공기압 점검을 더욱
자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가 있거
나 마모된 타이어는 바로 교체해야 한다.
상처 난 타이어는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

데 고무가 찢어진 틈으로 수분이 침투해
타이어 내부의 스틸벨트(철심)을 산화시
키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고무와의 접착
력이 약화되면 내구력이 떨어져 고속 주
행시파열이 될 수 있다.

퉐팭 겨울용 타이어는 겨울철에만 사용해라
겨울용 타이어를 하절기에 사용하면 블

록이 깊고 고무가 부드러워 고속주행 시
차량의 흔들림이 심해지고 오히려 제동거
리가 늘어난다. 또한 겨울철 대비 타이어
마모가 빠르고 연비도 떨어진다. 불가피
하게 사용할 때는 가급적 속도를 줄여 써
야 한다. 최선은 봄이 되면 일반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다.

승차감·정숙성까지챙긴 ‘스터드리스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5가지 체크포인트


